
Date of Issue: Dec. 07, 2020

데이터융복합·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 보도자료

기 관 컨슈머인사이트 이 메 일 kimmh@consumerinsight.kr

문 의 김민화 연구위원/Ph.D 연 락 처 02) 6004-7643

배 포 일 2021년 12월 7일(화) 배포 매 수 자료 총 3매

여행상품 플랫폼 '토종 빅3 쏠림' 더 심해졌다
컨슈머인사이트, 여행상품 플랫폼 이용 경험률 조사 

- 야놀자, 5년 연속 1위…여기어때·네이버 2위 경합

- 코로나로 해외여행 끊기며 글로벌 브랜드는 2년째 약세

- ‘에어비앤비’, 아고다 제치고 해외 여행상품 플랫폼 1위로 올라

- 해외여행 재개 땐 국내-해외 브랜드 간 판도재편 경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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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 플랫폼 시장에 ’빅3 쏠림현상‘이 더 심해졌다. 코로나 이후 외국계 플랫폼이 맥을 못 추는 사이 야

놀자, 여기어때, 네이버여행상품 등 국내 브랜드 3곳 이용 경험률이 크게 올랐다. 야놀자가 5년 연속 1위로 독

주체제를 굳힌 가운데 여기어때와 네이버 여행상품의 넘버2 경쟁이 치열하다.

여행 전문 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매년 수행하는 '여행상품 만족도 조사(1만3353명 대상)'에서 최근 1년 

내(2020년 9월~2021년 8월) 온라인 여행상품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어떤 플랫폼을 이용했는지 묻

고 결과를 비교했다.(해당 데이터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빅데이터센터구축사업을 통해, 한국문화정

보원 문화빅데이터플랫폼 마켓C(www.bigdata-culture.kr)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 플랫폼은 주요 온라인여행사(OTA)-메타서치(가격비교)-숙박전문앱 브랜드 23곳이다.(고고씽, 네이

버여행상품, 데일리호텔, 마이리얼트립, 부킹닷컴, 스카이스캐너, 아고다, 야놀자, 에어비앤비, 여기어때, 와그, 

익스피디아, 카약, 카이트, 케이케이데이, 클룩, 트리바고, 트리플, 트립닷컴, 플레이윙즈, 호스텔월드, 호텔스닷

컴, 호텔스컴바인, 이상 가나다 순)

■ 여행상품 플랫폼 이용경험률 올해 48.3%로 줄어

올해 조사에서 지난 1년 내 여행플랫폼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48.3%로 작년보다 2.1%포인트

(p) 감소했다. 2017년 첫 조사 때 42.7%에서 2018년 48.6%, 2019년 53.6%로 정점을 찍더니 작년 50.4%로 한

풀 꺾이고 올해는 3년 전 수준으로 줄었다. 국내여행이 회복되긴 했지만 여행의 한 축인 해외여행이 거의 올

스톱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참고. 여름휴가, 해외는 못 갔어도...국내여행 ‘코로나 전’ 근접).

플랫폼별 이용 경험률은 △야놀자가 20.4%로 5년 연속 부동의 1위에 올랐다. 전년대비 +3.4%포인트(p)라는 

압도적인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처음으로 20%대를 돌파했다. △여기어때가 14.7%로 2위 △네이버 여행상품이 

14.0%로 3위 자리를 지켰는데 이용 경험률은 각각 2.6%P, 2.8%P 상승하면서 둘 사이 격차는 작년보다 줄어들

었다. 2019년 해외 브랜드 포함 8위에 그쳤던 네이버가 해마다 약진하면서 여기어때를 턱밑까지 추격하는 모

양새다[그림1].

2019년까지 1위 야놀자를 제외하곤 외국계 브랜드가 주류였으나 작년부터 국내 브랜드 빅3체제로 전환했

다. 코로나19라는 돌발변수 영향이다. 이 추세는 올해 더욱 강해지면서 이들 빅3 이용 경험률의 총합이 작년 

40.2%에서 49.1%로 +8.9%포인트(p) 대폭 상승했다. 나머지 국내 브랜드 중에는 △데일리호텔(2.5%, 9위) △마

이리얼트립(1.7%, 12위)이 1% 이상의 이용 경험률을 보였다[그림2].

빅3 외에는 모든 플랫폼이 전년에 비해 답보 또는 하락을 면치 못했으며 순위 변동폭도 크지 않았다. 올해 

3계단 상승한 ’데일리호텔‘만이 예외적이다. 2019년 야놀자가 인수한 데일리호텔은 같은 해 13위에서 지난해 

12위로 올라서더니 올해는 9위를 차지했다. 이용 경험률 하락(0.5%p)에도 불구하고 다른 플랫폼들이 더 많이 

하락한 데 따른 반사효과를 봤다.

http://www.consumerinsight.co.kr/voc_view.aspx?no=3207&id=pr10_list&PageNo=1&schFla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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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비앤비, 아고다 제치고 외국계 브랜드 중 1위

외국계 브랜드의 약세는 작년에 이어 계속됐다. 빅3와 큰 격차를 두고 △에어비앤비(7.6%) △아고다(7.1%) 

△호텔스닷컴(5.4%) △호텔스컴바인(4.6%) △스카이스캐너(3.2%) 등 해외 플랫폼이 4~8위에 자리했다. 아고다

는 2019년 2위, 지난해 4위로 해외 브랜드 중 가장 앞섰으나 올해 순위가 하락하면서 에어비앤비에 해외 브

랜드 1위 자리를 내줬다. 스카이스캐너는 2019년 전체 3위에서 작년 7위, 올해는 8위로 떨어졌다[그림3].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여행시장의 침체는 로컬 브랜드에는 역전의 기회가 됐다. 다른 모든 브랜드가 주춤하

는 사이 그들만의 빅3체제를 굳혔다. 부동의 1위 야놀자가 독보적 위상을 굳혔고, 여기어때 또한 해마다 이용 

경험률을 늘려가며 저력을 키웠다. 여기에 포털 1위의 뒷심을 배경으로 한 네이버여행상품의 약진이 계속되고 

있어 이들 빅3의 경쟁 행보가 어디까지 계속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반격을 노리는 글로벌 브랜드의 전략이 관심거리다. 오래 억눌린 해외여행 욕구가 폭발 일보직전이며 모든 

플랫폼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골몰하고 있다. 누가 얼마나 매력적인 카드를 내놓는가에 따라 시장은 요동

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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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는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2021년 9월 수행한 ''여행상품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컨슈머인사이트의 80만 IBP(Invitation Based Panel)를 표본틀로 하여 1만3,353명을 조사했으며, 표본추출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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